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 순서 

등록 

묵상 및 4.16 인권선언 3인 3색 제안  

416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풀뿌리 토론 결과 나눔  

미수습자 가족 발언  

추진계획 및 활동 제안과 모둠별 논의 

추진단 결의문 낭독 

폐회 후 저녁식사  

13: 00 

14: 00 

13: 30 

16: 00 

16: 20 

16: 30 

17: 30 

17: 40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4.16인권선언 운동 

3인 3색 제안  



정혜숙 박성호어머니, 4.16가족협의회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 운동 3인 3색 제안  

4.16 인권선언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 운동 3인 3색 제안  

4.16 인권선언 

김연지 엄마의 노란손수건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 운동 3인 3색 제안  

4.16 인권선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4.16인권선언 운동 

풀뿌리 토론  
14:00 ~ 15:40 

15:40 ~ 16:00 

풀뿌리 토론 

쉬는 시간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풀뿌리 토론  

4.16 인권선언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왜냐하면 ~ ”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풀뿌리 토론  

4.16 인권선언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
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쫌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 

이다”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풀뿌리 토론  

4.16 인권선언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
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이제 “인권”할 시간 
4.16인권선언풀뿌리 토론  

4.16 인권선언 

3:40분부터는  휴식시간입니다. 
 

4시부터 풀뿌리 토론 결과를 나눕니다.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결과 나누기  



이제 “인권”할 시간 
풀뿌리 토론 결과 나누기 

4.16 인권선언 

박성현  / 김치환 /  박은희  



이제 “인권”할 시간 
풀뿌리 토론 결과 나누기 

4.16 인권선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풀뿌리 토론 6/17 서대문구 416네트워크 풀뿌리토론 워크샵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미수습자 가족 발언 
허흥환 (2-2허다윤 아버지)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추진계획 및 활동 제안 
& 모둠별 논의 



추진단 등록 

1차 전체회의 

풀뿌리 토론 

2차 전체 회의 

범국민 서명운동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2016년 4월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추진 계획 및 활동제안 

발제: 김혜진(4.16연대 운영위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모둠별 논의 

오늘 진행한 풀뿌리 토론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풀뿌리 토론 외에 함께 하면 좋은 일들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 외 추진단에 참여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공동추진단장 인사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추진단 결의문 낭독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
리는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4.16인권
선언 제정을 추진한다. 4.16인권선언은 
한국 사회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단절의 
선언이다. 달라지기 위해 다시 세워야 할 
가치와 실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는 선언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미수습자의 수습과 인양, 
정의를 위한 배상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같은 맥락의 사건들을 ‘인권
침해’로 명백히 규정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사
회구성원들의 확인과 인정은 모든 책임 논의의 출발
점이다. 우리는 문제를 왜곡·축소하고 책임을 회피
하려는 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추궁하며 참사에 깊이 연루된 자
들의 책임을 추적한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 
 

‘선언’은 주권자의 몫이다. 우리는 사회를 바
꿀 권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16인권선언은 종잇장 위에서 오가는 말들의 
경연이 아니다. 죽은 이를 포함해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이 계속 말하고 증언할 것이다. 전국 곳
곳에서 펼쳐질 풀뿌리 토론은 잠들어 있는 권리
들을 깨우고 우리의 몸을 일으킬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수록, 우리의 기억과 행동은 
더욱 풍부하고 단단해질 것이며, 4.16인권선언은 현실을 
바꿀 힘을 더욱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4.16인권선언 
추진위원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모든 가치와 신념의 초석임을 
확인하며 이 선언이 연대의 실천에 이르도록 각자의 위치
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우리는 한 번 이상의 모임을 열고, 서로 배우며 토론하
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4.16인권선언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 

 

3. 우리는 적극적인 만남과 교류 속에서 4.16인권
선언을 나누고 알릴 것이며, 선언의 정신에 바탕을 
둔 행동과제와 실천 목록을 밝혀갈 것이다.  
4.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2차 전체
회의에 모일 것이며 4.16인권선언이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  
 

2015년 7월 11일  
4.16인권선언 추진단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폐회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옆 건물(수운회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제 “풀뿌리 토론” 
할 시간 

 
추진단 여러분 파이팅! 

이제 “인권”할 시간 4.16 인권선언 




